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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TALK소소(笑笑)한 
일상 나누기

취재·사진 김한나 리포터 ybbnni@naeil.com

몸도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는 자녀들과 생

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마주하게 되

죠.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거나, 속을 알 수 없어 눈물

이 나거나, 어느새 다 자랐나 싶어 기특함도 느껴집니다. 

소소하지만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

보려 합니다. 부모들의 해우소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

다.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메일(lena 

@naeil.com)로 보내주세요. _편집자

코로나19로 시절이 하 수상한 요즘 사람들의 

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‘가짜뉴스’들이 심심치 

않게 등장하고 있죠. 바이러스를 피해 ‘집콕’ 중

인 아이들과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한참 

이야기를 나누었어요. 대화가 마무리 될 즈음 

남편이 “이번 달 애들 학원비 낸 거 정리 좀 해

봐”라고 하더라고요. 그 말을 듣던 둘째가 “갑

자기 왜 학원비를 정리해?” 하니 큰애 왈 “야, 

아빠가 돈 없어서 너 학원 끊으려고 하는 거잖

아!”하더니 킬킬거립니다. “너! 방금 가짜뉴스

가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했는데 가짜뉴스를 퍼

뜨려? 이리 와서 무릎 꿇고 손들어!” 

갑자기 주어진 넘쳐나는 시간, 아이들의 수다 

본능은 멈추질 않더니 급기야 엄마 아빠의 과

거를 소환하기까지 이릅니다. “근데 왜 아빠는 

대학을 옮겼어?” 둘째가 전공을 전향해 다시 

입학한 남편에게 묻더군요. 남편의 두 번째 대

학이 제 모교입니다. 캠퍼스 커플에서 한 집

에 사는 부부로 연이 닿은 곳. 센스 넘

치는 엄마가 대답해줍니다. “엄마 만

나려고 그랬지~” 말이 끝나기 무섭게 

빛의 속도로 튀어나온 남편의 반응, 

“이리 와서 무릎 꿇고 손 드세요!” 이

건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없는 엄중

한 가짜뉴스라며 흥분한 아빠의 모

습에 아이들은 배꼽을 잡습니다. 

아~ 웃고 있어도

눈물이 난다♩♬

가짜뉴스 유포 죄로 ‘무릎 꿇고 손들어’ 
벌칙을 수행하는 아들. 엄마는 20년간 
함께한 ‘전우애’로 특별 면제됐다는
 ‘사실’을 알림.  

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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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들아,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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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방학 전, 학교에서 학생부에 진로 희망 사항을 올려야 하니 이틀 후까지 장래 희망과 

희망 이유를 적어 오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.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뭘 써야 하느냐며 머리

를 쥐어뜯는 아들을 보니 어찌나 속이 타던지. 그 와중에 또 엄마가 뭘 권하면 화만 내는 

거예요. 왜 자신의 진로를 엄마가 결정하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저

도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. 제출 당일 아침, 아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가보니 세상에! ‘수의

사’라는 멋진 꿈을 적어놨더군요. 장하고 예뻐서 엉덩이를 토닥여주며 “오구오구~ 장한 

내 새끼! 그래, 네가 어릴 적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따스한 심성의 소유자라는 걸 엄마는 진

즉 알아봤어! 서울에 수의대가 서울대랑 건국대가 있다던가? 이제 우리 아들 열

심히 공부할 일만 남았네!” 기분 좋게 아이를 보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

이 울립니다. 어? 교무실 번호 같은데, 무슨 일이지? “XX어머니? 안녕하세요, 담

임입니다. XX가 오늘 제출한 장래 희망 때문에 확인 차 전화 드렸는데요, XX이 

꿈이 ‘조련사’가 맞나요?” “….” “여보세요, 어머니? 듣고 계시죠?” 

전 언니처럼 살기 싫어요~

중학생 딸아이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한문 정기고사에서 2점을 받았습니

다. 거짓말 아니냐고요? 그랬으면 좋겠네요. “너 이리와! 뭐, 2점? 한 번호로

만 다 찍어도 이거보다는 높겠다!”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. “엄마, 진짜 공부해

보려고 했는데 교과서를 펴니까 아는 글자가 없더라고요! 진짜 시작하면 끝

이 안 날 거 같아서 무서워서 책을 덮었어요.” 

한자가 이 모양이라 다른 과목도 엉망인가 싶어 근처 학원을 수소문했죠. 최소 2명은 돼

야 수업을 개설해준다는데, 도저히 수준이 비슷한 친구를 구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

초등생 작은애랑 묶어 보냈어요. 일주일 뒤, 학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. 숙제도 한 번

을 안 해오고 수업 시간 태도도 너무 불량해 큰아이를 그만 보내라더군요. 더 가관은 작

은아이는 기어코 한문 학원을 다니겠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. 1명은 안된다고, 언니가 못 

가서 너도 수업이 불가능하다 했더니 이 초등학교 5학년 꼬마가 하는 말, “엄마, 전 진짜 

언니처럼 되기 싫어요, 엉엉.” 

하… 저도 같이 울고 싶네요.  

차라리 꿈이었으면. 2점짜리 시험지를 받아보

니 사람이 너무 놀라면 화도 안 난다는 사실을 

깨달았다는 제보자.

“분명 이렇게 예쁘게 ‘수의사’를 

적어가지 않았니, 아들아?”라는 완곡한 

물음에 대한 자녀의 답을 아직도 듣지 

못했다는 후일담이 있음.   


